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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보면 거대한 암석의 단면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켜켜이 쌓인 나무의 

결이다. 이종원의 가구는 얼핏 자연이 오랜 시간 빚어낸 광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시대적인 조형 감각과 강박에 가까울 만큼 치밀한 공예적 태도가 

흐른다. 로에베 재단 공예상 파이널리스트,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을 거쳐 베니스 

호모 파베르까지, 글로벌 디자인 신이 매료된 이종원의 조형 언어는 독특한 형태 

이전에 재료를 다루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그의 시그니처가 된 소재는 

‘패럴램(PSL)’이다. 공사 철거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한 이 공학 목재는 본래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거친 구조재다. 부서진 나뭇조각들을 압축시켜 

만들어낸 패럴램의 와일드한 패턴은 원목 작업 시 발생하는 갈라짐과 접목 

라인에 고민하던 작가에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재료는 

거친 물성인 반면, 이를 다루는 작가의 손길은 극도로 섬세하다는 사실이다. 

패럴램의 무작위적인 패턴은 작은 오차도 쉽게 감춰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불균형까지 정직하게 드러낸다. 그가 형태만큼이나 마감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다. “저는 촉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곡면작업할 때 눈에 밟히는 

미세한 결점들이 스트레스였죠. 평평한 면이 결합된 폴리고널 Polygonal 구조를 

선택한 건, 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표 연작인 

‘원시적 구조들(Primitive Structures)’은 이러한 강박적 정교함에서 탄생했다. 

작가는 둥근 조약돌보다 정제되지 않은 각진 원석이 오히려 자연의 원초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보았다. 다각형 구조를 기반으로 묵직한 덩어리감을 뿜어내는 

그의 가구들은 거대한 바위나 고인돌처럼 공간 안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의 가구가 차가운 구조물에 머물지 않고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건 형태 속에 숨은 ‘기억’ 덕분이다. 버섯, 공룡, 달팽이를 닮은 추상적인 실루엣은 

모두 그의 유년 시절 풍경에서 걸어 나왔다. 예컨대 그의 시그니처인 버섯 

테이블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표고버섯 농장의 기억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최근 작품인 ‘발굴된 형태들(Unearthed Form)’ 시리즈는 이 

서사를 사물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중고 시장에서 수집한 바둑판을 깎아 만든 

‘터틀 Turtle’ 테이블이나 오래된 코끼리 조각상을 재해석한 ‘엘리펀트 Elephant’ 

형태의 발굴
공사 현장에서 쓰는 거친 목재를 다듬어 보석 같은 가구를 만드는 이종원 작가.  

투박한 소재를 집요하게 깎아낸 그가 마주한 것은, 사물 속에 숨어 있던 저마다의 기억이다.

EDITOR 원하영 PHOTOGRAPHER 차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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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테이블이 그렇다. 형태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물과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실루엣을 깎아내며 발굴하는 방식이다. 작가의 탐구는 이제 

마감과 색채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전 작업이 패럴램의 역동적인 

패턴을 전면에 드러냈다면, 최근에는 레진으로 표면을 감싸 시각적 밀도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정제된 표현을 실험하고 있다. “제 작업을 좋아하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패럴램의 와일드한 물성을 좋아하는 분들과 정제된 

보석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요. 저는 작가로서 그 두 지점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것 같아요.” 이종원 작가는 가장 거친 산업 재료를 다루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가장 섬세한 지점에 머문다. 면 하나의 균형과 손끝에 닿는 촉감, 색이 

표면 위에 머무는 방식까지. 그가 선보이는 아트 퍼니처의 특별함은 단지 낯선 

소재에 있지 않다. 거친 물성 안에서 정교함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요함에 가깝다. 투박한 재료에서 아름다움을 발굴해나가는 그의 

탐구는 이제 막 새로운 색을 입기 시작했다. 

SPECIAL GIFT
이종원 작가에게 증정한 설화수 

순행클렌징 듀오와 상백선플루이드. 

가볍게 밀착되는 텍스처와 강력한 

워터프루프 효과의 아웃도어 선케어 

상백선플루이드, 촉촉한 사용감의 

순행클렌징폼과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는 순행클렌징오일로 여름철 

스킨케어 루틴을 완성한다. 

순행클렌징폼 200mL 4만2천원, 

순행클렌징오일 200mL 4만7천원, 

상백선플루이드 50mL 6만원.

1 대표작 ‘원시적 구조들’ 시리즈부터 신작 ‘발굴된 형태들’까지 다양한 작품이 공존하는 이종원 

작가의 작업실. 맨 오른쪽 테이블 ‘Lotus Leaf’는 2026 호모 파베르 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2 안쪽에 별도로 마련한 목공 작업실 입구. 3 패럴램의 패턴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조명 ‘Glowing 

Mushrooms’. 조명을 켜면 소재의 반짝이는 텍스처가 한층 깊이 있게 드러난다. 4 공룡 등뼈에서 

착안한 작품 ‘Stego’. 5 패럴램을 활용해 조형적인 가구와 오브제를 선보인 이종원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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